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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2012. 8. 30.

 법 원
SupremeCourtofKorea

담당부서 국제심의 실

담당자 국제심의 진상훈 (☏ 3480-1969)

공보 실 ☏ 3480-1451,1453

양승태 법원장, 

사법사상 최  동 럽 3국 순 마치고 귀국 

▪양승태 법원장  체코, 헝가리, 폴란드 법원장의 청 로  동 럽 

3국을 순 하고 8. 30.(목) 귀국함

▪양승태 법원장의 이번 동 럽  사법사상 최 로 이루어진 것

로 ,  국가들의 사법 도 개 을 한 노 에 일조하고,  지역에  

활동하는 우리 국민  업에 한 사법보 를 강화한 데 의의가 있음

○ 체코,헝가리,폴란드를 방문하기 하여 2012.8.18.(토)출국한 양승태

법원장은 동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8.30.(목)귀국함

- 동유럽 3국 방문은 이바 로죠바(IvaBrožová)체코 법원장,피떼르

더락(Péter DARÁK) 헝가리 법원장, 스타니스와 돔 로 스키

(StanisławD BROWSKI)폴란드 법원장 청으로 이루어짐

○ 양승태 법원장은 8.20.(월)체코 법원을 방문하여 로죠바 법원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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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담하고,상호 교류 증진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하여 논의함

-양국 법원장은 이번 방문이 1990년 수교 이래 최 로 이루어지는 사법부

수장 간의 교류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를 계기로 지속 인

인 ·물 교류를 확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

- 로죠바 법원장은 재 체코 법원은 사법행정의 측면에서 법무부로부

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나 향후 한국 법원의 를 참고하여 사법부의 독

립을 보다 극 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

- 회담에는 체코 측에서 로죠바 법원장 외에 안 닌 드라슈띠끄

(AntoninDrastik)형사수석 법 등 4명의 표단이 참가함

○ 양승태 법원장은 8.23.(목)헝가리 법원장이 주최하는 공식 실무 오찬에

참석하여 양국 사법부간 교류, 력 증진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심사

에 하여 의견을 교환함

-양국 법원장은 이번 방문이 1989년 수교 이후 최 로 이루어지는 사법부

수장 간 교류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교류를 지속 으

로 발 시키자는 에 하여 의견을 같이 함

-더락 법원장은 한국의 자소송 등 앞선 사법정보화 황에 하여 깊은

심을 표명하고 향후 한국 법원과의 지속 인 교류를 통하여 헝가리의

사법정보화 시스템을 발 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을 표명함

- 오찬에는 모니커 애로쉬 사무총장 등 5명의 표단이 참가함

○ 양승태 법원장은 8.27.(월)폴란드 법원을 방문하여 돔 로 스키 법

원장과 회담을 열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사법부 독립의 요성 등

에 한 의견을 교환함

-양국 법원장은 이번 방문이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,문화 교류

가 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 로 이루어지는 사법부 수장 간 교류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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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의미를 가지고,향후 양국 법 의 교환 방문,사법자료의 교환 등 인 ·

물 교류를 지속 으로 확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

-돔 로 스키 법원장은,폴란드 법원은 체제 환기 이후 지속 으로 사

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율 이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형성하기 해

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,한국의 선진화된 사법제도는 국제 으로도 이미

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지속 인 교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힘

-양승태 법원장은 사법부에 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해서는 사법부의

독립이 필수 이며 양국간의 교류가 양국 사법부의 발 에 큰 기여를 할

것이라고 화답함

- 회담에는 폴란드 측에서 흐 쉬츠키(LechPaprzycki)부 법원장

등 7명의 표단이 참가하 음

-양승태 법원장은 같은 날 폴란드 법원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 는데,

만찬에는 돔 로 스키 폴란드 법원장 뿐 아니라,최고행정법원,국가사

법 원회,헌법재 소 등 폴란드의 최고 사법기 의 표자가 모두 참석함

-폴란드 법원은 민형사 등 일반재 을,최고행정법원은 행정재 을,국가

사법 원회는 법 의 인사,윤리감사 등의 업무를 나 어 분담하고,헌법재

소는 법령의 헌심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 임

○ 양승태 법원장은 8.27.(월)폴란드 헌법재 소를 방문하여 키에 스 선임

재 과 회담을 열고 양국 헌법재 제도 양기 의 교류 력방안에

하여 논의하 고,8.28.(화)최고행정법원과 국가사법 원회도 방문함

-헌법재 소에서 열린 회담에는 그라니츠키 헌법재 소 사무총장, 흐

쉬츠키 법원 부원장 등 폴란드 법원측 인사도 배석함

-폴란드측 인사들은,폴란드에서는 법령해석의 최종권한 등 일반 인 재 권

은 법원이 행사하고 헌법재 소는 법령의 헌심사 등 특정한 분야에

하여만 재 권을 행사하며,양 기 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법원의 재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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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헌법재 소가 심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호 권한을 존 한다고

설명함

-양승태 법원장도 폴란드 법원과 헌법재 소의 발 계에 한 설

명에 공감을 표시함.끝.


